
2003년 설비투자 활발할까?
산자부 , 200대기업 3 1조원 투자 … 설비투자 4개월째 상승

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던 기업의 설비투자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.

2002년 11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25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200대 주요 기업들은 2003년

설비투자 계획을 2002년보다 10% 이상 늘려 잡고 있다.

그러나 설비투자가 본궤도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.

통계청이 발표한 <11월 산업활동 동향>에 따르면, 설비투자는 통신기기, 특수 산업용 기계, 전기기기 및 장

치 등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6.2% 늘었다.

2000년 10월(22.2%)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으로 설비투자가 8월 1.1%, 9월 2.5%, 10월 1.4%에 이어 넉달째

증가세를 이어 가 적극적인 설비투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.

특히, 앞으로 설비투자 추세를 살필 수 있는 기계류 수입액과 국내 기계 수주액은 각각 41.0%, 21.0% 급증

해 투자회복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.

산업자원부도 200대기업이 2003년 총 31조247억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.

2002년 28조1548억원(추정치)보다 10.2% 증가한 것으로 최근 발표된 산업은행의 2003년 설비투자 전망치

2.8%에 비교해 3배 이상 높다.

2003년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자동차와 일반기계,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부문의 대

폭적인 투자 때문이다. 또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정보기술(IT)산업과 전자부품, 가전제품 생산 기업들의 설비

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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